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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삼성 노트북 배터리 “이상없음”
기표원, 11개 항목 공개시험 폭발․발화 없어 … 불량제품 원인 개연성

노트북 배터리의 폭발원인을 규명하기 한 시험결과 뚜렷한 폭발원인을 밝 내지 못했다.

특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아 사용 환경이나 정상  생산

제품 가운데 일부 포함된 불량품이 원인일 것이라는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은 4월1일 삼성 자와 LG 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상으로 3월 24-28일 창원 기연

구원에서 실시한 안 성 공개시험 결과 발화나 폭발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시험은 노트북 컴퓨터를 상으로 부 정한 상태에서의 동작시험과 배터리팩의 고온시 변형여부 시험, 지

셀의 열노출  과충  시험 등 모두 11개 항목에 걸쳐 제품의 반응을 지켜보는 형태로 진행 다.

시험결과 삼성 자의 P10 노트북은 정상  사용 환경에서 배터리로만 작동하면 52.1℃, 앙처리장치(CPU) 

외곽은 42.3℃까지 상승했고 LG 자의 Z1-A2007제품은 배터리 외곽이 37.5℃, CPU 외곽이 39.6℃까지 올라갔

다.

기장 이나 가방속 등 부 한 환경에서 작동하면 삼성 자 제품의 배터리 외곽은 64.5℃, LG 자 제품

의 배터리 외곽은 68.8℃까지 상승하는 등 정상 환경보다 온도가 최고 30℃ 가량 높았지만 역시 폭발이나 발

화 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술표 원은 “시험온도와 시험시간 등을 국제표 과 미국 기 보다 강화한 조건으로 시험했으나 이상은 없

었다”며 제품 자체의 구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시험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차례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가 사용

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이나 구조  결함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불량제품이 원인이 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 표 원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원을 켠 채로 가방속에 넣는 등 부 정한 환경에서

는 사고의 험이 높다”며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배터리 외부표면과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상 주의를 표시할 것을 제조업계에 권고하는 한편, 휴

화와 네비게이션, 휴 용 디지털미디어 기기(PMP) 등에 해서도 안 성 확인시험을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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